
일본 면 방적 - 경영의 자신 회복하고 축소에서 확대로 

일본의 “가네보”는 9개의 대면방중 하나로서 긴 역사를 갖고 있으면서, 일

제 시대에는 우리 나라에도 면방 공장을 갖고 있을 정도였었는데, 1970년대

의 엔화 절상 압력에 이어 중국을 비롯한 개발도상국의 값싼 제품이 파도처

럼 밀고 들어오자, 1990년대 전반부터 구조 조정을 시작하면서 극심한 생산 

시설의 축소ㆍ폐쇄 등을 겪었으나, 2004년도에는 마침내 면 방적 사업을 완

전히 포기하기에 이르렀다. 거대한 방적 기업 중 하나가 경영 위기를 극복하

지 못하자, 마치 섬유 사업 전체가 모두 수익성이 없는 산업이라는 인상을 

사회에 보여준 것으로 인식됨으로써 다른 섬유 기업에게 매우 큰 타격을 주

고 말았다. 이와 같은 결과를 보이게 된 가네보는 다른 섬유 산업의 사기를 

위축시킨 결과가 되었음을 인식하고 크게 사과하는 사태가 벌어졌다. 가네보

의 재건(再建)이 불투명하던 시기에는 항간에서 극심한 불황을 극복하고 점

차 회생의 기운을 찾아가고 있던 섬유 산업의 이미지가 떨어지지 않을까 섬

유 기업들 사이에서 우려의 소리가 커졌다. 

이런 상황 속에서도 구라보는 2004년 4월부터 3개년에 걸친 중기 경영 계

획(中期經營計劃) “뉴 스트래티지(New Strategy) 06” 을 순조롭게 개시하였으며, 

면ㆍ합섬 사업부의 4~6월 3개월간의 매출이나 경상 이익은 계획보다도 두 

자리 수 비율로 증가하여 뿌듯한 반응을 느끼고 있다고 소감을 밝히고 있다. 

구라보는 최종 2006년도에는 섬유 사업에서 연결(連結) 판매고 945억엔, 영

업 이익 42억엔을 계획하고 있다. 첫해인 2004년도에는 산업 주변의 불황을 

감안하여 계획을 낮게 잡았는데, 이들이 전년도 동기와 비교하여 두 자리 수 



비율의 증가 실적을 올리게 된 요인의 하나이기도 하지만, 예상보다도 사업

이 순조롭게 추진된 것도 사실이다. 

대규모의 SPA(제조 소매업)를 대상으로 한 텍스타일 판매나, 여성용 상품

을 중심으로 한 미각(美脚 : 아름다운 다리)을 돋보이게 하는 소재가 모두 

잘 팔려, 전체적으로 호조를 보이게 되었으며, 유니폼도 착실하게 판매되었

다. 새로운 중기 계획의 방침인 “일본만이 만들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하자”는 

정신을 철저히 지켜, 확실히 좋은 성과를 올리게 되었다. 

닛신보의 글로벌 오퍼레이션(global operation) 추진실은 2002년 4월에 만들

어져, 현재는 전임 3명과 겸임을 합치면 약 10명의 진용이 해외 생산 회사와 

일본과의 원활한 업무 연계를 중심으로 한 일원 관리(一元管理)를 담당하고 

있으며, 업무의 요점은 “글로벌 소싱(global sourcing : 세계적 조달)”이라고 할 

수 있다. 

대상 사업소는 중국에 4개사, 인도네시아에 2개사 도합 6개사로서 예를 들

면 중국으로부터는 면이나 폴리에스터ㆍ면 혼방의 실이나 직물, 스트레치사

나 직물, 코듀로이, 셔츠용의 직물이나 편포 등을 생산하여, 이들을 직접 일

본으로 수출하거나 홍콩으로 수출하기도 하며, 현지에서 가공을 거쳐 봉제품

으로 공급하는 등, 해외에서의 오퍼레이션도 다양화되었다. 각 사업소와 각 

영업과는 횡적인 연락을 긴밀히 하여 원활하면서도 합리적인 공급 시스템을 

관리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앞으로의 수익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. 

7개 대면방회사의 2004년 3월기 연결 섬유 판매고 합계를 보면 2003년 3

월기와 비교하여  3.4% 감소하였으나 영업 이익은 22%가 증가하고 있다. 판

매에서 매년 보이고 있는 감수폭(減收幅)을 보면, 2001년도에는 7.5% 감소, 

2002년도에는 8.7% 감소한 것과 비교하면 3.4% 소폭 감소는 증가로의 반전 



공세로 전환하려는 과도기라고 봐도 좋을 것 같다. 

특화된 소재 개발이나 유통 최전선을 활용한 제품 사업, 그리고 중국을 비

롯한 해외 사업 등등, 방적 사업의 앞으로의 과제를 중심으로 면방 기업들이 

그 동안의 축소로부터 서서히 그러면서도 힘차게 확대로 넘어가고 있는 그

들의 활동을 볼 수 있다. ♣ 


